
성명 통합진보당 해산선고 민주주의 역사의 수치다[ ] , .

오늘은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에 수치스러운 날로 남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일 오전. 19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대 의 의견으로 정당해산을8 1

선고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헌정사상 초유의 정당 강제해산이 결정된 것이다. .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실현이며 이는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와 유사하며 이로 인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의 위험을 받고 있다며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며 폭력을 동원하거나 일당일인 독재의 내용도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 , .

또한 정당의 존립 여부는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할 몫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 것과 다름없다.

헌법재판소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일인독재의 자의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를‘ ’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정치사상과 그에 따른 정치세력이 공존하는 것을 말하.

며 그렇기에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 사회는 독재국가와 전체주의.

에 반대함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정치적 다양성과 자유를 억눌러 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막아내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판관들이.

정당해산을 선고한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의 정신을 훼손시킨 것과 다름없으며 민주

주의에 대한 해산결정을 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이해 사회 진보와 진보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강령을 내세운 정당을

창당하는 것도 금지된 점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지금 여기의 다수의 결정을.

우리 헌법질서의 유일한 선택인 것으로 여기고 다수의 생각에 어긋나는 정치적 세력에 대

긴급 성명



해 배제하려고 하는 것은 법질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며 미래의 민주

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반민주세력은 오늘의 판결을 유신독재 부활의 신호탄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수.

많은 시민들의 희생과 눈물로 만들어온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

주의를 퇴보시킨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을 규탄하며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다시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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